
 

NEW  TECHNOLOGY  

OF  THE  MONTH

ISSUE   VOL. 20

2015. MAY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5월호

R&D 비즈니스
SNS &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장관상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한 발 다가서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장관상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_ ㈜넥셀 

해외 산업기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동향 

￦ 6,000

0
5

9
7
7
2
2
8
8

4
9
0
0
0
2

  
  

  
IS

S
N

 2
2

8
8

-4
9

0
4

드론이 바꿀 세상
상업용 드론의 실용화

 이
달

의
 신

기
술월호



      

CONTENTS
2015. MAY    ISSUE  VOL. 20

	 커버스토리

2    우리나라 드로니즘(Dronism)의 현실

8    OPINION

  드론의 경제학 

  

	 이달의 산업기술상

14    신기술 장관상_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한 발 다가서다      

 

20    사업화 기술 장관상_  ㈜넥셀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

24    R&D 스펙트럼

  3D·벡터 그래픽, 패럴렐 컴퓨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AP SoC

	 산업기술 R&D 성공 기술

27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37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44    R&D 비즈니스

  SNS &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46    이달의 산업 전시

  제25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KOBA 2015) 

  2015 국제뿌리산업전시회

50    피플 인사이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53    기업연구소 현장 탐방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56    해외 산업기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동향

66    R&D 글로벌

  미래 유망 직업을 통해 살펴보는 기술 

68    IP 트렌드

  일상을 변화시킬 사물인터넷 스토리

5월호

『이달의 신기술』은 산업기술R&D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담기관들(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및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만든 전 기술분야를 

망라한 종합 R&D성과 정보지입니다. 

이 잡지는 R&D 및 혁신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기술정보와 사업화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각 기

업들의 다양한 기술 및 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으므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생한 

체험과 교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달의 신기술』은 월간지로서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한 심층탐사내용을 비롯하여 정부

지원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소개, 산업기술

동향 및 이슈 등의 특집, 전문가칼럼, 산업기술R&D

담론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로는 Q&A, 정책 및 제도 

소개, 뉴스나 소식 등이 실립니다. 

아무쪼록 본 잡지가 발간 목적대로 산업현장의 R&D

수행 기업들에게 혁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산업기술상 수상기업 심층인터뷰

■ 산업기술R&D성공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사업화 성공 기술)

■ 산업기술부문별 특집

■ 전문가칼럼 및 산업기술담론

■ 저명인사 인터뷰

■ R&D사업소개, R&D제도 및 Q&A, 산업기술뉴스 등

총괄 편집 및 감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미디어재단

편집 및 제작 (판매)기관
■ 한국경제매거진

■ 판매가격 : 6,000원(각 서점 구매)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문의 

계좌번호 : 038-132084-01-016 기업은행

 1005-102-350334 우리은행

전화 : 02-360-4875  이메일 접수 : sghong@hankyung.com

구독료 : 50,000원 (연간)



      

 이달의 아이디어    70
 상상이 현실이 된 운송수단 아이디어 상품

  

 포커스    72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 탄소자원화그룹0

 포커스 인터뷰    75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권이균 교수 

 R&D 사업소개    7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0

 기술과 문화    84
 영화 ‘2012’와 아포칼립스 벙커 

NEW  TECHNOLOGY  OF  THE  MONTH

 

NEW  TECHNOLOGY  

OF  THE  MONTH

ISSUE   VOL. 20

2015. MAY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5월호

R&D 비즈니스
SNS &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장관상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한 발 다가서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장관상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_ ㈜넥셀 

해외 산업기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동향 

￦ 6,000

0
5

9
7

7
2

2
8

8
4

9
0

0
0

2

  
  

  
IS

S
N

 2
2

8
8

-4
9

0
4

드론이 바꿀 세상
상업용 드론의 실용화

V
O

L
. 2

0
  

 이
달

의
 신

기
술월호

 Q&A    87

 News    88

이달의 신기술 2015년 5월호 통권 20호

등록일자 2013년 8월 24일

발행일 2015년 5월 7일 

발행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이기섭

발행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차동형 국장, 유법민 과장,   

  최정식 사무관, 박만희 사무관, 서성민 사무관,

  이충렬 사무관, 이맹섭 주무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종만 본부장,   

  장세찬 단장, 이병현 팀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방대규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상이 본부장

  한국산업기술미디어재단 정경영 상임이사

  한국공학한림원 남상욱 실장

편집 및 제작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75) 

인쇄 ㈜상지피앤아이 (02-2275-2500)

구독신청 02-360-4875 / sghong@hankyung.com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51) 

잡지등록 대구, 라0771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May  2015     1

      

	 커버스토리

 우리나라 드로니즘(Dronism)의 현실

 OPINION

드론의 경제학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장관상_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한 발 다가서다      

 

 사업화 기술 장관상_  ㈜넥셀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

 R&D 스펙트럼

3D·벡터 그래픽, 패럴렐 컴퓨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AP SoC

	 산업기술 R&D 성공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R&D 비즈니스

SNS &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이달의 산업 전시
제25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KOBA 2015) 

 2015 국제뿌리산업전시회

 피플 인사이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기업연구소 현장 탐방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해외 산업기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동향

 R&D 글로벌
미래 유망 직업을 통해 살펴보는 기술 

 IP 트렌드
일상을 변화시킬 사물인터넷 스토리

월호

『이달의 신기술』은 산업기술R&D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담기관들(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및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만든 전 기술분야를 

망라한 종합 R&D성과 정보지입니다. 

이 잡지는 R&D 및 혁신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기술정보와 사업화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각 기

업들의 다양한 기술 및 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으므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생한 

체험과 교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달의 신기술』은 월간지로서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한 심층탐사내용을 비롯하여 정부

지원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소개, 산업기술

동향 및 이슈 등의 특집, 전문가칼럼, 산업기술R&D

담론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로는 Q&A, 정책 및 제도 

소개, 뉴스나 소식 등이 실립니다. 

아무쪼록 본 잡지가 발간 목적대로 산업현장의 R&D

수행 기업들에게 혁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산업기술상 수상기업 심층인터뷰

■ 산업기술R&D성공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사업화 성공 기술)

■ 산업기술부문별 특집

■ 전문가칼럼 및 산업기술담론

■ 저명인사 인터뷰

■ R&D사업소개, R&D제도 및 Q&A, 산업기술뉴스 등

총괄 편집 및 감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미디어재단

편집 및 제작 (판매)기관
■ 한국경제매거진

■ 판매가격 : 6,000원(각 서점 구매)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문의 

계좌번호 : 038-132084-01-016 기업은행

 1005-102-350334 우리은행

전화 : 02-360-4875  이메일 접수 : sghong@hankyung.com

구독료 : 50,000원 (연간)



2     이달의 신기술

COVER
STORY

군용 무인기를 포함하는 무인항공기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나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도국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민수용 무인기, 

특히 드론으로 국한할 경우 우리나라의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워 보인다.
국내의 드론



Invasion of Drones

드론의 침공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나라 드로니즘(Dronism)의 현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가전쇼)에서는 

드론을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삼고 다양한 드론들이 비행을 통해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주최 측은 드론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성했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이나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시범비행을 하도록 배려했다. 특기할 것은 지난해 주요 주제가 

4K TV와 웨어러블(Wearables)이었다면 올해는 사물인터넷(IoT)과 드론이 주요 주제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USA 투데이는 

이를 “드론, 2015 CES를 침공하다(Drones invade 2015 CES)”로 대서특필했다. 드론이 에어쇼가 아닌 가전쇼에도 나타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드론이 항공기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전자제품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항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지만 사실 드론은 기계, 전기, 제어장치의 결합체로서 항공공학이 

개입되지 않고 날릴 수 있는 비행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승주 [한서대학교 무인항공기학과장,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에 대한 정의는 무인항공기의 정의를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드론에 대해 연상되는 것은 멀티로터, 

수직 이·착륙, 소형, 저가, 이차전지, 짧은 체공시간, 느린 속도, 저고도 

가시권 내 비행, 자동비행을 포함한 손쉬운 조종, 항공법으로부터 자유로

움,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이렇듯 기능, 성능, 형상, 신뢰성 측면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드론이 일

으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는 비행 안전성 미흡, 불법 주파수 사용,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그리고 무자격 운용자에 의한 비행 등으로 인한 

비행사고 및 사회적 문제가 무인항공기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

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드론과 무인항공기  

우선 드론(Drone)이 무인항공기를 총칭하는 의미로 매스컴에서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대해 용어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인

항공기란 운용자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통신을 통해 지상의 운용자

가 실시간 통제하거나 입력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시키며, 반

드시 재사용을 위한 회수가 전제된 항공기 시스템이다. 따라서 무인항공

기 시스템의 기본은 비행체뿐만 아니라 지상의 통제장비와 지·기상 통

신장비 및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 임무장비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크기나 

운용환경에 따라 이·착륙 지원 장비, 교육훈련 장비, 정비지원 장비 및 

수송용 차량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비행체 형상도 대부분의 드론이 가지는 멀티로터형뿐만 아니라 고정

익(비행기), 회전익(헬리콥터) 및 복합형(틸트로터) 등 다양한 형상을 지

닌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체들은 적정한 양력을 발생시키고 항력을 줄이

기 위한 공기역학적 형상 설계, 중량 최적화를 위한 구조 설계, 비행 안전

성과 조종성을 제공하는 비행제어 로직 및 조종면 설계, 추진장치, 유공

압, 전기·전자 보기류 및 임무장비의 내·외부 장착 설계 등 이들 모두

를 아우르는 체계 설계로 요구하는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행체는 

4계절 운용 및 운송, 보관을 위해 온도, 습도, 진동, 충격, 전자파 등의 환

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인항공기 체계는 여기에 통제장비와 통신

장비가 추가돼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진다. <그림 1> Zeno사 나노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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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군에서도 활용이 기대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된다

<그림 3>.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기술 수준은 추진장치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구성품을 국내 수급이 가능한 상태로 미국, 이스라엘 및 유

럽 주요국의 뒤를 이어 7∼8위권으로 평가된다<그림 4>.

시장 규모로도 2012년 미국 IHS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8위권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는 민수용 무인기시장이 워낙 

작아 주로 군용 위주의 자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성장률만큼은 민수용 시

장이 군수용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5>.  

4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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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인기 기술과 시장 규모

1990년대 당시 대우중공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착수하여 양

산된 송골매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무인항공기산업과 기술을 일약 세

계적 수준으로 비약시킨 상당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었다<그림 2>. 이 국

내 개발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개발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했고, 인력 양

성을 이뤄 우리나라 무인항공기산업의 토대를 쌓았으며, 이후 국방과학

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및 항공우주연구원의 

후속 개발사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군과 공군의 무인항공기 개발사업들을 모두 국내 

개발로 수행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무인항공기산업과 기술 발전의 호기

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기업체들은 오히려 이에 따른 적정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에 성공한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항공기는 

로터 시스템을 이·착륙 시에는 수직으로 향하게 해 활주로가 없는 곳에

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순항 시에는 수평으로 향하게 해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성능인 순항속도, 고도 및 순항시간을 제공하는 복합형 항

공기로서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이 많고 활주로가 부족한 환경에서 매

우 적합한 형상의 무인기이다.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한 비행체로서 앞으

<그림 3> 틸트로터 천이비행

<그림 2> 송골매 무인항공기 체계
<그림 4> 한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

출처 : 201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그림 5> 무인항공기 수요국의 시장 추이

<그림 6> 산업통상자원부 제시 무인항공기시장 추이 

군용 민간(상업용)

2014년

2023년

6000만

52억5000만

연평균 성장률 

군용 9%

민간 35%

115억9000만

8억8000만

(단위 : 달러)



움하고 있다. DJI가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대량의 인력 채용을 포함한 적극적 투

자, 기초기술부터 다진 체계적 개발, 각종 스마트기기와 연결하는 제품군

의 다양화, 가격경쟁력 및 무엇보다도 자국의 자유스러운 비행시험 환경

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비행시험 환경이라 함은 비행 

허가, 주파수 사용, 비행시험 장소 등 항공법 및 규정의 제약으로부터 상

대적 자유로움과 비행시험 인프라가 무인항공기 선도국인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유리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시장 선도 실패 원인

앞에서 기술했듯이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기술 수준 및 시장 규모가 

일본이나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데 드론시장에서 중국에 일격을 받은 이

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하나를 택하라면 항공법과 비행안전 

규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이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무인항공기 개발자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좋은 시

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법적 제약이 만

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무인기시장 규모는 민수용 시장

의 성장률이 IHS에서 제시한 자료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6>.

야마하와 DJI의 성공

현재까지 민수용으로 양산에 성공한 무인항공기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일본의 야마하는 자국의 노령화해 가는 영농인들이 농

약 살포에 애로가 많은 점에 관심을 두고, 자사의 독보적 기술인 오토바

이용 소형 엔진을 활용한 농약 살포용 무인 헬리콥터 개발에 성공해 

2500여 대 이상의 시스템을 국내·외에 판매했다. 민수용 무인항공기가 

대량 생산으로 연결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독보적 소형 엔진 기술과 자국시장의 잠재수요 예측 및 경영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지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편 중국의 DJI는 민수용으로 무인항공기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비약

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DJI는 2015 CES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어들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

 “국내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행시간을 확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산업용의 대형화되고 고가형의 드론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연계 또는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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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야마하 RMAX

<그림 8> 비행 중인 중국 DJI Phantom II

<그림 9> 국산 농약용 무인헬기 Remo-H



또한 표준화된 비행 허가를 위한 기술 기준이 결여돼 있어 대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해도 비행 허가의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아 

상품화에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년에 항공법 일부 개정

으로 규정을 보완했으나 실기한 감이 없지 않다. 저고도 가시권 내의 비

행으로 비행 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콘과 성우엔지니어링의 농약용 

무인 헬리콥터의 제한적 성공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국내 무인항공기 분야의 유수 기업들이 육군과 공군의 개발사

업에 치중하느라 운용에 제약이 많은 민수용 무인항공기 수요에 눈을 돌

릴 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외국의 주요 무인항공기시장 예측 

보고서가 주장하는 민수용의 시장 규모는 군수용 대비 아주 미약한 수준

이며, 민수용의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군수

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도 민수용 시장을 가볍

게 본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개발자들은 비행시험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비행시험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장

소, 공역, 주파수 사용 등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

이다. 비행 허가로부터 자유로운 소형 드론도 불법으로 주파수를 사용하

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 개발에 투입되는 기술은 무인항공기 기준으로 볼 때 사실 간단하

고 저급의 부품을 이용하는 어렵지 않은 기술의 집약체로 판단된다. 이러

한 기술적 용이성은 대기업체가 관심을 두기에는 부적합하며, 따라서 가

격싸움이 시장 지배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할 때 결국 중소업체의 시

장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드론을 개발해 홍보

와 영업활동을 전개했으나 크나큰 관심을 보인 시장의 반응과 달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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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한 제품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바이로봇에서 완구용의 저가형 드

론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고, 2015 CES에서도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적극

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0>.

드론시장 전망

앞으로 우리나라의 드론시장은 항공법 개정 추이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5일 미국 FAA에서 공표한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량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 주간에 사람들이 

없는 지역의 시계 내 150m 이하 고도에서 시속 160km 이하로 비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어 3월에는 드론을 이용한 소포배달 시범비행

을 신청한 아마존에 조종자격을 취득한 운용자가 낮시간에 고도 120m 이

하의 조건으로 시험용 운항허가증명(Experimental 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발급했다. 미국에서조차 드론을 이용한 상업용 목적의 비행

은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이 미국의 규정을 많이 참고

하기 때문에 개정 중인 항공법의 무인항공기 비행 허가도 만만치 않을 것

이며,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 드론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업용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분

야는 방송 및 미디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환경감시 분야에

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무인 헬리콥터를 이용한 농약 살포 정도

다. 가까운 시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산불감시 및 진화

통제, 전력선 감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감시, 녹·적조 감시, 방사능 

3차원 오염도 측정, 교각상태 파악, 교통상황 감시 및 도로 통제, 수색 및 

구조, 불법 집회 통제 등의 공익성 사업과 완구, 택배, 도서지역 및 외지 

수화물 공수 등 해외에서 시범 운용 중인 민수 분야도 항공법의 개정 추

이와 드론의 비행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그림 10> 바이로봇의 전투비행 게임용 드론 

<그림 11> 미 국가공역의 공공·군수용 및 민수용 무인항공기 대수 추이



 “그동안 드론을 개발하고 개발한 드론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물색해 오던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DJI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DJI를 극복하는 것은 당분간 

용이치 않아 보인다. 도대체 DJI를 극복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나는 아직도 내실을 다지며 권토중래를 

꿈꾸는 몇몇 중소기업체를 알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들이 한국 대표로 전면에 나설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개발과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결국 DJI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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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시장 추이는 2014년 68억 달러에서 2020년 106억 달러로 6

년간 연평균 7.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에는 북미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9%를 차지했고, 아시아와 호주가 유럽을 능가하는 시장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공역에서는 2028∼29년이 되면 민수용 무인항공기가 공공·군

수용보다 더 많이 날아다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11>.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드론이 일으킬 수 있는 침해유형은 사생활 침입 및 공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배포, 초상권의 불법 사용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2013년 군용 및 민수용 무인기에 공히 적용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감시에 대한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우

리나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사생활 침해 방지 입법 준비에 돌

입했으며, 공개된 장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서 무인기 사용 및 운

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임의조작이나 녹음, 녹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작고 소음이 적어 밤에 운

용할 경우 포착하기가 용이치 않다. 12kg 이하의 소형 드론은 운용자의 

자격요건도 규제하지 않으므로 결국 드론의 합당한 사용은 운용자의 양

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책

무인항공기산업의 성패는 항공법과 시장의 조화에 달려 있다. 국토교

통부에서는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코 비행 안전을 최우선 순위

에서 놓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원칙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한 목표이므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만만치 않다.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또 갖춰야 할 것은 무인항공기 비행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다. 이는 항공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용 주파수 할당이

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을 포함해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운

용하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들은 주파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므로 어떤 의

미에서 잠재적 범법자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파수 간섭에 

의한 피해 보고가 없으나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프라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시 단위는 적어도 한두 장소, 도 단위는 서

너 장소에서는 무인항공기가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장소에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취미

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비행욕구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수요

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소형인 드론은 대기업체의 시장은 아니며, 따라서 

중소기업체 힘만으로는 DJI를 극복할 수 없다. 일과성이 아닌 집중적이

며, 지속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껏 기술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과도적 제품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무인항공기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

겠지만 여기서 개발한 기술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다 큰 장이 열리는 

곳은 결국 나는 자동차사업인 개인용 비행기가 될 것이다. 이는 항공기, 

자동차 및 전자산업이 융합된 새로우면서도 최종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머지않아 대한항공과 보잉, 에어버스, 현대자동차와 GM, 도요타

가 개인용 비행기사업에서 경쟁하는 것을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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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경제학
상업용 드론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드론에 대한 기사와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 상업용 드론의 실용화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떻게 얼마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정식 명칭은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 UAV)지만 수벌(Drone)이 날아다닐 때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닮았다고 해서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외 현황

미국 CBS 방송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상업용 드론의 시장이 

3년 안에 13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800억 달러 시장

이 형성돼 10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2025년에는 미 

정부가 4억8000만 달러의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보도했다. 시장 예측에 대해 다른 보도들도 액

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공통된 예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미 연방항공청

(FAA)이 2015년 3월 19일 온라인 기업 

아마존의 상품 배달용 드론 시험비행

(Air Worthiness Certificate)을 허가하

기로 했다. 지난 1월 26일 새벽 3시 백

악관 뜰에 소형 드론이 불시착해 안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

정부는 드론의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시

작하고 있다. 아마존이 드론사업을 추진하

는 배경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다. 아마존은 

2014년 택배기사 임금, 배송시설 설치를 포함해 배송 

관련 지출 금액이 66억3500만 달러인 데 비해 택배로 들어온 

수입은 30억9700만 달러였다. 현재 아마존 택배 물량의 84%가 2.4kg 이

하이고, 개당 택배비는 4~8달러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당 비용을 2달

러 이하로 내릴 수 있다.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라는 드론 택배사업 부서

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 프래시라는 자회사에서는 신선식품 배

달까지 계획하고 있다. 

구글도 드론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부터 프로젝트 X란 이름으

로 시작해 2014년 4월 무인기 회사 타이탄을 인수, 구글 윙을 설립했다. 

쇼핑 서비스인 구글 익스프레스에서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호주

에서 시험비행하고 있다. 독일 DHL 택배회사는 12km 떨어진 

섬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시험운항을 했다. 영국에서

는 도미노피자가 도미노콥이라는 드론으로 런

던 근교 4마일 거리의 지역에 10분 안에 피

자를 배달하는 테스트를 했다. 다른 형태

의 드론이지만 일본의 경우 야마하 모터

에서 세계 최초로 1987년 항공 무인 방

재기를 개발, 현재 농업 방재용으로 사

용하고 있다.

활용 분야

드론이 실용화되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

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 택

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응용 분야는 그 몇 

십, 몇 백 배가 될 수 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시합이 있었다. 익수자에게 구명정을 가져다 주는 시합

에서 드론은 구조요원보다 7배나 빠르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드론은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급파시켜 본부에서 현장카

메라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일부

터 농사 일을 거드는 일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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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운항 가능한 거리는 16km 이내이고, 

항속가능 시간도 10여 분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이 큰 배터리

를 사용하면 비행체가 무거워지고, 이는 큰 모터와 더 견고한 동체를 필요

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게가 더 늘어나 운항거리와 항속가능 시간 

향상에 있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리튬에어와 

같은 효율이 혁신적으로 향상되는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소형 드론에 

머무를 것이다.

취미 동호인들이 쓰는 초소형 비행기 엔진을 사용하면 시간과 운항거리

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헬

리콥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쿼드롭터 같이 운항이 원활한 드론으로 제작

하기는 까다롭고, 가격이 너무 높으며, 수많은 부품 때문에 정비 역시 그만

큼 어려워져 경제성이 떨어진다. 

드론은 컨트롤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지상 조종사가 드론 카메

라에서 보내오는 영상을 모니터에서 주시하며 컨트롤하는 유형과 사전 입

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 비행하는 유형이다. 미국 FAA에서 아마존에 허가

한 시험비행은 면허증을 소지한 지상 파일럿이 드론을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실현되

OPINION

재난 안전 :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약품 배송

임업 : 산불 감시, 병충해 방재

농업 : 씨앗 및 비료 살포, 농약 살포

언론, 방송 : 뉴스 취재, 영화 촬영

경찰 : 실종자 수색, 범죄자 추적, 바리케이트 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범인 추적 가능

운송 : 소량 소포, 피자, 신선식품 배달

군 : 근접 정찰, 폭발물 탐지 등이 가장 가까운 장래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기술 분석

상업용 드론의 시장 진입시기와 확산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기술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는 드론은 모두 배터리를 사용하며, 여

러 개의 전기모터를 배터리 전력으로 구동시키는 방법이다. 4개의 모터를 

사용하면 쿼드롭터, 아마존과 같이 8개를 쓰면 옥토콥터다.

배터리는 한정된 용량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 거리, 운반물 무게, 

활용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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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드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경제성이 높은 두 번째 

방법인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운항하려는 것이다. 조종사 없이도 완벽하

고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드론은 운항 중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PS를 사용한다. 현재 오차범위

보다 정밀도가 높은 GPS 기술이 필요하다. 또 비행 도중 장애물과의 충돌

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우주항공연구소(DLR)는 최근 흥미로운 드론

을 개발했다. 폐광 갱도에서 박쥐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이다. GPS는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하 갱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DLR은 비

전(Vision) 기술과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 갱도를 입체적으로 인식시키고 

추가로 초음파를 사용해 비행 중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했다.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카메라, GPS 데이터, 자이로스코프, 가속

도계, 컴퍼스 등 각종 기기와 센서 정보를 빠르게 프로세싱하고, 4~8개의 

모터를 각기 다른 속도로 컨트롤해 동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버그나 바이러스가 없어야 

하고, 외부의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부에서 지시하는 비

상 운항 프로그램도 갖춰야 한다.

위에 열거한 기술들 대부분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어떻게 구현해 안전과 경제성을 갖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우리의 대처 방안

국내에서 드론과 관련해 소규모 연구가 있었고, 소수 제작업체도 있지

만 저가 모델은 중국 제품에 밀리고 고가 제품은 시장이 없어 시작을 못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드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국내 제작회사

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드론은 제작산업뿐 아니라 그 활용이 매우 큰 산

업이다. CJ와 한진택배 등 기업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택배회사는 아마존, 구글 등과 기술적 사항으로 경쟁하기에

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이 개발되려면 연구자금 투입도 필

요하지만, 시장이 조성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드론 관련 규정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항공법 15조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 지방 항공청, 

국방부, 교통안전공단 3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부, 국토교통부, 미래부에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의 결정판이다. 메모리 반도체

보다 임베디드 IC(집적회로)가 필요한 산업이다. 국내에는 외국에서 라이

선스를 받아 임베디드 IC를 생산하는 기업은 있으나 독자적인 기술을 보

유한 회사는 극소수다. 통신 칩, 이미지 프로세싱 칩, 하드웨어 컨트롤 칩

을 모아 하나의 칩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맺음말

지금은 비즈니스 및 공공 사용 목적 드론의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퍼스널 드론을 하나씩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스

마트기기로 마트 물건을 구입하고, 개인 드론을 보내 픽업해 오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은 서로 융합의 길을 찾아 

날아갈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미 백악

관에서는 매년 학생 발명 경진대회가 열린다. 대통령이 학생들과 격의 없

이 어울리며 잔디밭에서 작품을 직접 시연하는 행사다. 내년부터는 백악

관도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창

의성과 자부심을 갖게 할 방법은 무엇일지 어른들이 초석을 놓아 줘야 미

래에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기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욱 실사구

시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차고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

는 일을 고도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방법

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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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직접 코팅 소재기술’ 

연구과제를 통해 180x180mm 이상 면적의 3차원 기공구조를 갖는 금속 다공체 표면에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를 코팅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지체 표면에 정전 분무 

공정으로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의 직접 균일 코팅 및 고착화 기술을 통해 백금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소재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한 발 다가서다
세계 최초 백금 사용 저감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직접 코팅 소재기술 개발

우리나라는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선진국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의 

양면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날로 가중되는 양면 공세에 대한 대응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에서부터 응용 분야에까지 두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모든 산업의 기초 분야인 소재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대일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품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윤중열 박사팀의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직접 코팅 소재기술’ 개발 성공은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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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라고도 하는 전이금속으로 원소기호는 Pt. 미세한 분말로 한 백금은 그 부피의 100배 이상 수소를 

흡수하며, 산소, 헬륨 등도 흡수하는데 흡수된 수소나 산소는 활성화되므로 산화·환원의 촉매로서 중요하며, 

고온과 전기 아크의 화학작용에 잘 견디므로 전기 접촉장치와 내연기관의 점화장치에 쓰인다.
백금



백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소재   

공정기술 개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 이슈가 부각되는 상

황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기술 개

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별 산업·기술경쟁력의 척

도는 이 같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와 상용화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4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에너지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발생의 큰 

요인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정화용 장치와 장치의 

핵심 소재인 금속 다공체, 자동차 촉매 소재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더욱이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백금의 경우 우

리나라는 제조기술과 함께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백금의 공급 및 가격은 완성차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물론 자원과 소재의 이중적 종속구조 틀에 갇히는 악순환을 초래

해 왔다.

이에 백금 사용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촉매 분야에 있어 

백금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

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나노 복합 분말과 관련한 분말 제

조와 응용 분야에서 소재 및 공정에 대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백금 나노 분말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백금 나노 촉매 분말 제

조와 지지체 표면에 직접 코팅기술을 이용해 백금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소재 공정기술 개발에 나서게 됐다. 그리고 윤중열 박사팀이 세계 최

초로 배기가스 정화용 필터에 적용 가능한 백금이 

고분산돼 있는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소재

를 제조 후 이를 정전 분무 코팅 공정으로 

금속 다공체의 표면에 직접 코팅해 백금 

사용량을 저감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

공,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중열 박사는 “사업 신청 

당시 국내 대부분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쓰이는 지지체는 세라믹 다공체를 사용했으며, 

워시코트 공정으로 백금을 담지해 사용하다가 최근에

는 세라믹보다 가공성이 우수하고 기공 제어가 용이한 금

속 다공체를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지지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세라믹 다공체에 백금을 담지하는 기

술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나 금속 지지체에 백금을 담지

하면서 백금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은 개발이 전무한 상태였다”면서 “이

에 따라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경우 사용 중에 백금이 소결되는 등의 현

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촉매 활성의 저하 및 저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최

초부터 여분의 백금을 담지하는 데 따른 백금 입자의 응집, 불균일 분포, 

과량 첨가, 워시코트 내에 존재하는 촉매작용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백금

량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동시에 백금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백금

의 촉매 활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백금이 지지체 표면에만 존

재하도록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분말이 분산된 콜로이드를 이용해 지지

체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 코팅시키는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됐으며 4년 여

의 노력 끝에 성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누적된 경험과 기술, 장비, 정부 지원이 이룬 값진 성과 

이번 기술 개발의 주요 핵심 기술로는 먼저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분말 

제조기술’이 있다. 

이는 금속 혹은 세라믹 코어 물질 표면에 백금 입자가 존재하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백금 나노 촉매 분말 제조에 있어 다양한 공정을 이용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윤 박사는 “금속계 코어 나노 분말의 경

우 전기선 폭발 공정을 이용해 제조했고, 세라믹 코어 나노 분말은 분무열

분해 및 화염 분무열분해를 이용해 만들었다. 전기선 폭발·분무열분

해·담지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어 분말 표면에 나노 크기의 백금 나노 

입자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전 분무 코팅 공정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촉매 분

말의 금속 지지체 표면 직접 코팅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분말을 정전 분무 코팅 공정을 이용해 금속 지지체 표면에 코팅하는 

기술로서 윤 박사는 “초창기 싱글 노즐, 실린지 펌프(Syringe Pump) 등을 

이용해 금속 지지체 표면에 코팅 가능성을 확인해 봤으며, 점차 코팅 

공정 요소기술을 확립하고, 주요 장비 구성을 개조해 최근에는 

그루브(Groove) 노즐을 이용하고, 병렬형 멀티 노즐 정전 

분무 시스템을 구축해 짧은 시간에 대면적 코팅이 

입체망상 구조로 기공률이 현저하게 큰 금속 다공체를 말하며, 용융금속 중에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발포수지의 고격부에 금속을 

부착시킨 뒤 수지를 태워 제거해서 만든다. 용도는 전극재료, 촉매용, 필터, 소음재 등이다.메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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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나노 촉매가 코팅된 
금속 다공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박사는 이번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바로 재

료연구소 분말기술연구실이 이미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의 제조 및 응용기

술에 대한 연구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기술 개발과 관련된 주요 장비 및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참

여를 통해 지난 4년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실을 벗어나 사업화 성공으로의 진입을 이루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기술 개발이 첫 단계부터 사업화 성

공을 고려하면서 진행됐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윤 박사는 “2010년 6월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핵심소

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부터 2단계 사업에 

접어들었다”면서 “아직 사업화 과정의 성공요인이나 투자자 및 수요자의 

역할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 개발의 성공과 아울러 사업화의 성

공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며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박사팀은 연구 초기부터 협력해 온 금속 다공체 제조업체인 

㈜알란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속 다공체 표면에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를 정전 분무 코팅 공정으로 코팅한 후 해당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

응기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 촉매 특성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

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 소재의 평가 및 분석을 함께 수행해 오면

서 개발 기술이 단순히 연구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

는 기술 개발로 연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윤 박사팀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을 통해 이차전

지 스크랩 재활용 전문업체인 ㈜케이엠씨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재료연

구소가 참여해 2022년 약 5,000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가진 것으로 예

측되는 수소 첨가 공정용 다공성 금속 분말 촉매 구조체 제조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분무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다공성 금속 분말 

제조 공정기술 개발 및 정전 분무 공정을 이용한 다공성 금속 촉매 구조

체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소재기술은 앞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

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선 과학기술 확보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

는 것처럼 소재기술에서의 우위 확보 역시 튼튼한 국가경쟁력의 교두보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박사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에 거는 기대가 점

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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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중 전기선 폭발과 분무열분해 등을 통한 나노분말 

제조 및 표면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하이브리드 

나노 촉매 개발로 기존 촉매보다 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다양한 금속 및 촉매 개발에 활용돼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노 PD

이달의 
산업기술상

윤중열 박사는 이번 개발 성공은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의 제조 및 
응용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장비 및 인력연구, 관련 부처의 
삼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넥셀이 ‘OpenGL|ES 2.0, OpenVG 1.1, OpenCL 1.1을 동시에 지원하는 GPU를 

포함한 SoC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AP의 주요 기능에서 경쟁사 대비 작은 Die Size를 실현해 

중국 로컬(Local) AP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2015년 중국 내 

화이트박스용 태블릿 PC시장 및 차량용 AVN시장 등에서 실적 창출이 전망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 - ㈜넥셀 

사업화 기술 부문 사업화 기술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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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VOL. 20



이달의 
산업기술상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다
GPU(Graphic Processing Unit) 기술과 AP(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2009년 9월 창업한 ㈜넥셀은 인력의 80% 이상을 R&D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핵심 인력의 대부분이 15년 이상 경험을 지닌 기술 

지향의 회사다. 주요 생산제품은 ARM CPU 기반의 AP SoC로 ARM11 CPU 

기반의 AP부터 64bit Octa Core 기반의 AP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넥셀의 주요 제품은 삼성 스마트가전 제품의 핵심 AP, LG전자 

로봇청소기의 핵심 AP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이트박스 태블릿,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취재  김은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반도체)

연구과제명 OpenGL|ES 2.0, OpenVG 1.1, OpenCL 1.1을 동시에 지원하는  

 GPU를 포함한 SoC 개발

제   품   명 AP SoC

개 발 기 간 2011. 10 ~  2014. 9 (36개월)

총 사 업 비 2,908백만 원

개 발 기 관 ㈜넥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1202호

 031-698-7400 / www.nexell.co.kr  

참여연구진 ㈜넥셀 기업부설연구소 문웅기, 김성수, 한상종, 김정현, 김진완,  

 박종혁, 박영복, 현진호, 김준서, 최영경, 강봉현, 국봉관, 강봉훈 외

㈜넥셀  (강태원 대표이사) 

3D·벡터 그래픽, 패럴렐 컴퓨팅을 지원하는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 기반의 GPU 설계기술 및 

28nm 기반의 Quad Core AP(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기술.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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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술을 스마트가전에 최적화시키다

애플의 아이폰은 산업 및 일반 사용자들에게 UI·UX의 중요성이 얼마

나 중요한지 알려 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아이폰의 UI·UX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갖는 여러 시스템에서

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애플의 아이폰을 계기로 스마트폰 이외

에 다양한 제품군에서 UX 환경과 인터넷 접속이라는 요구사항이 증대되

는 상황이다. 이런 UI·UX의 핵심 기술은 GPU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이에 사용되는 AP는 주로 스마트폰을 위해 개발된 것이 대부

분으로 MID(Mobile Internet Device)나 스마트가전시장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넥셀이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AP의 필요

에 따라 ‘OpenGL|ES 2.0, OpenVG 1.1, OpenCL 1.1을 동시에 지원하는 

GPU를 포함한 SoC 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GPU의 Standard API는 3D 그래픽과 관련한 OpenGL|ES 1.0/2.0이 

있으며, 벡터 그래픽은 OpenVG, 최근 부각되고 있는 GP-GPU 관련 

API는 OpenCL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각각의 API를 하나의 GPU IP로 설

계하기 위해서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고성능 CPU의 설계기술들을 GPU IP 

안에 설계했다. 대표적인 기술은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 Super-

Scalar 기술들이다. 이렇게 설계된 GPU IP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안드

로이드 OS에 최적화된 IP들을 조합해 ARM Cortex-A9 Quad CPU 기반

의 AP SoC를 설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넥셀은 경쟁사 대비 약 15% 이

상 작은 AP SoC를 개발하며 점점 치열해지는 AP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넥셀의 강태원 대표는 “단

말기의 해상도 증가 및 3D Content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 GPU의 성능 개선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AP를 계속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총 108억 원 매출 달성, 그중 총 180만 개 수출을 통해 102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림. 주요 판매처는 미국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단말기 제조사로 유아용 태블릿 PC 및 TV 연결용 단말기에 적용됨. 2015년 중국 내 

화이트박스용 태블릿 PC시장 및 차량용 AVN시장 등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예상됨.
사업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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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P SoC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다

OpenGL|ES 2.0, OpenVG 1.1, OpenCL 1.1을 지원하는 GPU 및 GPU를 

내장한 ARM 프로세서 기반의 AP SoC 개발을 최종 목표로 둔 본 연구과

제를 통해 해외에 100% 의존하고 있는 GPU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

렸다. 더불어 이를 활용한 ARM CPU 기반의 AP를 개발해 상용화까지 이

룸으로써 국내 AP SoC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Tile Based 

Rendering 그래픽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Tile Based Rendering 방식에

서 추가되는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관련한 특허

를 국내에 등록하고 해외에 출원 중이다. 또한 LLVM 기반의 GPU 전용 

Compiler, Linker, Emulator 개발 등 OpenGL|ES를 위한 GLSL Compiler

를 개발했다. 더불어 그래픽 및 패럴렐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는 멀티스레

딩 기반의 Super-Scalar GPU Core를 개발했다. 이외에도 삼성 28nm 공

정을 이용한 ARM CPU 기반의 AP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

<28nm 기반의 Quad Core AP의 내부 블록도>



조인트벤처 통해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다  

중국 내 AP시장은 중국 팹리스 회사가 80% 이상 독점하는 상황으로 

국내 팹리스의 점유율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넥셀이 제

품의 중국 내 현지 기술 지원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조인트벤처인 

ZhongWei를 설립했다. 또한 중국 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중국 현지 디자

인하우스(iBCOM, JWD, YCOM, UrBetter)들과 협력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의 주요 기능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넥셀의 GPU 사용 및 SoC 설계능력을 바탕으

로 경쟁사 대비 작은 Die Size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중국 로컬(Local) AP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국 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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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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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GPU를 포함한 SoC 개발 과제를 통해 경쟁사 대비 

월등한 기능 및 작은 Die Size의 AP를 개발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앞으로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양지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공정 / 장비 PD

LF3000(㈜넥셀) RK3188(Rockchip) A31(Allwinner)

CPU Quad Cortex-A9 Quad Cortex-A9 Quad Cortex-A7

L2 Cache 1MByte 512KByte 512KByte

DDR3 933MHz 533MHz 533MHz

Analog IP O X(별도 RK610필요) O

Die Size x1 x1.3 x1

방송지원 O X X

<경쟁사 AP 대비 경쟁력 비교>

Market Share를 갖고 있는 중국 Rockchip

사의 RK3188에 대비, 기능 및 성능에서 우

위에 있으며, RK3188의 경우 HDMI, MIPI, 

LVDS와 같은 고속 아날로그(Analog)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RK610이라는 

별도의 부품이 필요한 것에 비해 ㈜넥셀의 

제품은 모든 아날로그 IP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에 최적화된 AP를 중국 팹리

스 업체의 제품과 같은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고, 현지 디자인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전무했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

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2014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내 고객 발굴을 통해 150억 원 이상

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F3000 AP SoC

㈜넥셀의 중국 현지 조인트벤처 사옥

www.gov30.go.kr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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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스펙트럼

3D·벡터 그래픽, 패럴렐 컴퓨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AP SoC
3D·벡터 그래픽을 지원하는 GPU의 상용화는 현재 영국의 ARM, Imagination사와 미국 Qualcomm, NVIDIA, 

Intel과 같은 업체들이 선두에 있으며, IP로 제공하는 업체는 2, 3개사밖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이다. 이러한 가운데 ㈜넥셀이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GPU를 통해 선진업체와의 기술장벽을 최소화했다. 

특히 28nm 공정을 이용해 GPU를 내장한 SoC를 개발, 최근 많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업체와의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 제품(기술) 메이킹  

GPU 구조 설계 및 FPGA 검증
GPU Compiler 개발

2011. 10 ~ 2012. 5

AP SoC 시제품 제작 및 시제품 검증환경 구축

2013. 10 ~ 2014. 1

2012. 6 ~ 2013. 9

AP SoC 설계

FPGA 환경에서 호환성 검증

2014. 1 ~ 3

시제품 검증 및 양산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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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GPU 성능 Triangle Rate : 40MTri/sec 지원 

 Polygone Rate : 600Mpix/sec

CPU 성능 1.6GHz 이상의 Quad Core 지원

메모리 성능 6.4GByte/sec 지원

3D·벡터 그래픽, 패럴렐 컴퓨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GPU가 내장된 AP(Application Processor) SoC  

▶ AP SoC는 ARM사의 Cortex-A9 CPU를 4개 내장한 Quad CPU 

구조를 갖고 있어서 태블릿 PC시장 및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 

▶ 풀 HD급의 동영상 재생 및 녹화 기능, 고해상도 LCD 지원을 위

한 LVDS, MIPI 기능이 내장돼 있으며, HDMI 출력을 통해 DTV로 

다양한 인터넷 환경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 최신 고속의 시리얼 인터페이스(USB Host, OTG)와 고속의 메모

리 인터페이스(DDR3, eMMC, SD/MMC, NAND Flash)가 내장돼 

있어 시장에서 현존하는 다양한 메모리를 별도의 회로 추가 없

이 연결이 가능하다. 

▶ AP SoC는 국내의 경우 블랙박스, 멀티미디어 단말기, 차량용 인

포테인먼트 단말기 등에, 해외에서는 태블릿 PC 등에 적용된다. 

AP SoC

AP SoC의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



 “태블릿 PC를 구성하는 부품 중 메모리, 파워 IC, 

터치 컨트롤러, 오디오 코덱(Audio Codec)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SoC로 구성해 제품의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어 세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과제 참여 3·3·3

       

Q 정부과제에 참여한 동기 또는 계기가 있으신지요.

GPU 기술은 세계적으로 2, 3개 업체가 임베디드(Embedded) IP

를 제공하고 있으며, 3D를 탑재한 대부분의 SoC들이 2, 3개 업체를 통해 

IP를 라이선스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다양한 조합이 가

능한 GPU를 설계함으로써 Application Specified된 SoC 개발 시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SoC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

여하게 됐습니다.

Q 이번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요.

무엇보다도 GPU 기술 및 병렬 컴퓨팅 환경의 기반기술을 확보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대체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정부과제 수행 후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얻

고자 모든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본 기술이 기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실현한 것이라 감회가 깊

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계속

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May  2015     25

AP SoC가 적용된 고객사 
태블릿 PC 제품 및 

에듀테인먼트 단말기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5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 02-6009-3252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관리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T 02-3469-8358

(135-5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활용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 053-718-8451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성과확산팀 

한국공학한림원     T 02-6009-4002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선정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1차 22차 23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5. 1. 20(화) ~2015. 5. 11(월) ~2015. 9. 10(목)

선정평가 2월 중 5월 중 9월 중

발표 매월 말 수상자 발표

시상(대상자) 2015. 3 2015. 7 2015.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를 선정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개발 과제로 개발된 기술 중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기계ㆍ소재 3개, 에너지ㆍ자원 1개, 전기ㆍ전자 1개, 

화학 3개로 총 8개의 신기술이 나왔다.

기계ㆍ소재

 ■이종 소재의 상온 접합용 나노다층박막 접합재 제조 및 접합 공정기술 

 ■고정밀용 직선운동 볼베어링 ■전륜 9속 자동변속기용 신개념 차세대 토크 컨버터

에너지ㆍ자원

 ■해양 온도차 이용 설계 평가기준 국제 표준화  

전기ㆍ전자

 ■200Wh/kg급 리튬 이차전지의 고온신뢰성, 과충전 안전성과 

  기존 대비 2배 이상 수명(>4000cycles) 향상을 위한 기능성 전해액 첨가제 

화학

 ■다양한 낚시환경에서 착화감과 안정성이 향상되는 미끄럼방지 탈·부착형 낚시화  

 ■고감성 Young Plus-size 마켓 진출을 위한 특화 Plus-size 여성의류 아이템 

 ■기능성 복합 Nano-web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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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선정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1차 22차 23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5. 1. 20(화) ~2015. 5. 11(월) ~2015. 9. 10(목)

선정평가 2월 중 5월 중 9월 중

발표 매월 말 수상자 발표

시상(대상자) 2015. 3 2015. 7 2015.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